
익숙한 곳에서 시작하는 첫 사회생활, 쿠팡 장애인 e스포츠 팀 박
승현 님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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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0살이 된 박승현님은 쿠팡 장애인 e스포츠 팀 선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재택근무를 통해 가족의 응원 속에서 첫
월급의 기쁨을 나누고, 익숙한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박승현 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.

“회사 생활 어때? 열심히 해라!” – 박승현 님 아버지

“재밌나? 쿠팡 그거 하이?” – 박승현 님 할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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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늘 훈련 어땠어요?] – 쿠팡 포용경영팀

[내가 이겼습니다] – 박승현 님

“첫 월급 받았을 때는 햄버거도 사 드리고 피자도 사 드렸어요.” – 박승현 님

“이쪽 지역에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할 곳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. 이 쿠팡 (e)스포츠팀 재택근무는, 친구들이 사회로 전
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해요.” – 안동영명학교 특수교사 김주혁 님



20살 승현 씨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쿠팡 장애인 e스포츠팀 선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박승현 님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풀버전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. 익숙한 곳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, 쿠팡은 전국 곳곳
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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